
 

  """"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 , , , 새새새새    길길길길    열린다열린다열린다열린다""""…넷이벤츠…넷이벤츠…넷이벤츠…넷이벤츠    2010 2010 2010 2010 개막개막개막개막    김우용 기자 yong2@zdnet.co.kr 2010.05.19 / PM 05:47 넷이벤츠, 시스코, 타타커뮤니케이션,   [AD][AD][AD][AD]핵심핵심핵심핵심    ITITITIT인프라인프라인프라인프라    최적화최적화최적화최적화    및및및및    보안강화솔루션을보안강화솔루션을보안강화솔루션을보안강화솔루션을    경험해보세요경험해보세요경험해보세요경험해보세요!!!!  [AD][AD][AD][AD]사장님사장님사장님사장님    몰래몰래몰래몰래    Alt+Tab Alt+Tab Alt+Tab Alt+Tab 신공으로신공으로신공으로신공으로    즐기는즐기는즐기는즐기는    삼국지삼국지삼국지삼국지    게임은게임은게임은게임은????  [지디넷코리아][싱가포르=김우용 기자]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전 세계 네트워크, 통신 및 보안 분야의 시장 동향을 소개하는 '넷이벤츠 APAC 2010 프레스서밋'이 19일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21일까지 싱가포르 리츠칼튼 호텔에서 진행된다.   이번 넷이벤츠 행사에는 시스코, HP, 비됴(Vidyo), 타타커뮤니케이션, 티핑포인트, 스파이런트 커뮤니케이션 등을 비롯한 10여개 벤더와 IDC, 프로스트&설리반, 가트너, 양키그룹 등 9개 시장 조사업체가 참석한다.    이들 기업, 시장조사업체들은 IT 컨버전스, LTE, 이더넷 비즈니스, 가상화, 통합 커뮤니케이션, 클라우드 보안 등 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장을 갖는다.    첫날 행사는 리차드 노리스 웨인하우스 리서치 컨설턴트의 ‘대기업의 통합 커뮤니케이션과 CSP 서비스 통합 현황” 발표로 시작됐다.    리차드 노리스 컨설턴트는 “많은 기업들이 UC 솔루션 도입 계획을 갖고 있으며 CSP와 UC 솔루션을 통합하기를 원한다”라며 “이 같은 통합 서비스가 관리형이나, 호스트형, CPE(Customer-Premises Equipment), 하이브리드 솔루션의 형태로 발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 시스코네트웍스와 타타커뮤니케이션은 텔레플레즌스 사업에 대한 전략과 성과를 소개했다.    수닐 조시 타타커뮤니케이션즈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대표와 라울 암베가오커 시스코 클라이언트 서비스 이사는 전세계의 프라이빗 룸과 퍼블릭룸을 연결한 텔레플레즌스의 글로벌화 포부를 밝혔다.    첫날 행사 마지막은 캐리어 이더넷 비즈니스 사례 소개였다. 유이콤의 마크 테이크탈 엔지니어링 총괄담당은 호주의 금융, 유통, 은행 등 세 분야에 적용된 캐리어 이더넷 서비스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캐리어 이더넷을 채택한 사업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라며 "신뢰성, 서비스 확장성, 비용절감 측면에서 캐리어 이더넷이 가진 장점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20일과 21일 열리는 컨퍼런스 세션은 온라인홈페이지(www.broadcast.netevents.tv)에서 실시간 중계되며, 세션 발표와 토론 영상은 컨퍼런스 후 2~3주 동안 게시된다.    넷이벤츠 APAC 프레스서밋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7회에 걸쳐 개최됐으며 매년 네트워크, 통신 및 보안 분야 업체와 아태지역 주요 언론 등에서 약 100여명이 참여한다.   트랙백 주소 : http://www.zdnet.co.kr/Reply/trackback.aspx?key=20100519171403  
 


